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4. 5. 21.(화) 11:00, 

(지면) 2024. 5. 22.(수) 조간
배포 2024. 5. 21.(화) 06:00

안전하고 편리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 
개장 전 사전점검 나서

- 10개 연안 지자체 회의(5. 22.) 개최 및 5월 중 해수욕장 현장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최근 이른 더위로 개장 전부터 이용객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이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개장 전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5월 22일(수) 해수욕장 관계기관(연안 지자체 10곳*) 회의를 개최하여 

해수욕장별 무단 방치물품의 사전철거 계획 및 현황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계획 등을 주로 점검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울산

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단 방치 물품 등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해수욕장 개장 전 알박기 텐트 등 무단 방치물품을 사전에 집중

단속하고 철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해수욕장 개장 전이라도 이용객이 많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안전관리요원을 사전에 배치하고, 현수막․안내방송 등을 통한 

안전수칙 안내, 해파리·상어 출몰 등에 대비한 방지막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

욕장 등 조기에 개장하는 해수욕장 2~3곳을 선정하여 개장 전 정비상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 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관리요원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고, 물놀이 구역 외 수영금지, 기상악화 시 

입수 자제 및 음주수영 금지,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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